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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안내
1986 년 10 월 27 일 아시시에서 이루어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평화 기도 40

주년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 주년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와 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 1 부에서는 여러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제 2 부에서는 정교회의 헤시카즘 전통을 통하여 
마음의 침묵과 세계 평화의 관계를 성찰합니다.

시간 순서 내용

14:00–14:05 개회와 환영 인사 김일득 모세 작은형제회 관구봉사자

14:05–14:10 동·서방 교부의 평화 말씀
아를의 성 카이사리우스 · 성 대 
바실리오스

14:10–15:00
그리스도인 일치와 평화를 위한 
기도

떼제 성가 · 시편 · 말씀 · 침묵 · 청원 · 
주님의 기도

15:00–15:05 강사 소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정교회 대주교

15:05–16:45 주제 강의 헤시카즘과 내적 평화 · 통역 포함 100 분

16:45–16:55 감사 인사와 선물 증정
다미에타의 성 프란치스코와 술탄의 만남 
성화

16:55–17:00 대주교 강복과 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참석 인원은 초대장을 받은 100 명으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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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그리스도인 일치와 평화를 위한 기도
14:00–15:00

1  개회 및 환영 인사
작은형제회 대화위원장의 개회 안내에 이어 작은형제회 관구봉사자가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아시시 평화기도 40 주년과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취지를 밝힙니다.

2  동·서방 교부의 평화 말씀

서방 교부의 평화 말씀
아를의 성 카이사리우스  약 470–542  ·  『설교집』 제 174 편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요한 14 장 27 절

평화는 참으로 정신의 맑음이며, 영혼의 평온이고, 마음의 순박함이며, 사랑의 
끈이고, 자애로운 친교입니다.

평화는 미움을 없애고, 전쟁을 그치게 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교만한 이들을 
낮추며, 겸손한 이들을 사랑합니다.

평화는 불화하는 이들을 화해시키고 원수들을 서로 화목하게 합니다. 평화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줍니다.

평화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평화는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평화는 미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자신을 높일 줄 모르며, 교만으로 부풀어 오를 줄도 모릅니다. 평화는 
모든 이에게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평화 그 자체가 안식이며, 평온이며,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평화를 살아갈 때, 그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평화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거스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 돌아가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의 유산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 유산은 바로 당신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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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 평화를 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남긴다.”

그러므로 이 평화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간직하십시오.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찾으십시오. 평화를 놓쳐 버린 사람은 다시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귀한 유산 가운데 하나는 바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동방 교부의 평화 말씀과 기도
성 대 바실리오스  330–378

주여, 세상 끝에서 끝까지 퍼져 있는 당신의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생각하시고, 당신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이룩한 이 교회에 
평화를 주시며, 이 거룩한 성전을 세상 끝까지 세워 주소서.

주여, 이 나라의 모든 공복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평화로운 시대를 
허락하시어 그들의 평온으로 우리가 경건과 성화 속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이끌어 가게 하소서.

주여, 흩어진 자들을 모아 방황하던 길에서 되돌아와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당신의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모든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내리시며, 그들의 온갖 청을 들어주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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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 떼제 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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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편 기도
떼제 Magnificat 후렴과 시편 130(129)  순례자의 노래

1)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 Magnificat

2)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 
Magnificat

3)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Magnificat

4)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Magnificat

5)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Magnificat

6)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Magnificat

7)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으니.    ◎ 
Magnificat

8)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Magnifi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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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말씀 봉독
에페소서 2 장 14–22 절  ·  그리스어 봉독  →  한국어 봉독  →  떼제 성가 「내 
맘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잇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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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잠시 묵상
말씀 안에 머물며 함께 침묵합니다.

7  청원 기도
각 청원 뒤에 떼제 후렴을 노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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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전통 안에서 같은 주님을 부릅니다. 
평화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한마음으로 청합시다.

정교회

빛과 평화의 주님, 동방의 거룩한 교회들과 한국정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소서. 
마음의 침묵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는 
이들이 당신의 빛으로 조명되게 하시고, 그 고요한 평화가 가정과 이웃과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 떼제 후렴 「주여 비오니」

성공회

화해의 직무를 저희에게 맡기신 주님,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이 한반도를 
굽어보소서. 서로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풀리고, 남과 북의 모든 이가 
대화와 화해의 길에서 다시 만나 한 식탁에 앉게 하소서.

◎ 떼제 후렴

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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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당신께서 지으시고 보시니 좋았던 창조세계와 전쟁과 
재난과 가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과 이주민들을 기억하소서. 저희가 정의와 
평화와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하여 교회의 담을 넘어 함께 일하게 하소서.

◎ 떼제 후렴

가톨릭

모든 이를 하나 되게 부르시는 아버지, 사십 년 전 아시시에서 여러 교회와 
종교의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그 희망을 오늘 저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 주년을 맞아, 다미에타에서 술탄을 형제로 만난 
그의 용기로 저희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 떼제 후렴

진행자  주님, 저희가 소리 내어 바친 기도와 마음속에 품은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8  주님의 기도
각자 자기 교회의 말과 언어로 함께 바칩니다. (배경 음악)

9  마침 기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하늘의 임금이시여, 위로자시여, 진리의 성령이시며, 어디에나 현존하시며 온갖 
것을 채워주시는 이여, 행복과 생명을 주시는 이여, 오시어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의 불결하게 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선하신 이여, 우리 영혼을 
구해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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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침 떼제 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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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주제 강의

헤시카즘과 내적 평화
마음의 침묵에서 세계의 평화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정교회 대주교
15:05–16:45  ·  통역 포함 100 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로 영예로운 총대주교 직무 35 주년을 맞으신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성하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삶,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인사를 여러분께 전해 드리게 되어 각별한 영광이자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1986 년 10 월 27 일,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께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아시시에 초청해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만남이 40 주년을 
맞는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발표자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께서 선종하신 지 800 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성인께서는 1226 년 10 월 3 일 저녁, 아시시 외곽의 포르치운쿨라 
소성당에서 선종하셨습니다.

이를 기념해 레오 14 세 교황 성하께서는 2026 년 1 월 10 일부터 2027 년 1 월 
10 일까지를 특별 희년인 ‘성 프란치스코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올해 2 월 
22 일부터 3 월 22 일까지는 성인의 유해가 처음으로 공개되어 신자들이 직접 
참배하고 공경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1980 년부터 
이어져 온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화에도 중요한 영감을 주십니다.1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사이의 많은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생태 문제에 함께 대처해 
온 공동의 여정입니다. 1989 년 9 월 1 일,2 디미트리오스 1 세 세계총대주교 재임 

11964 년 1 월 5-6 일, 예루살렘에서 아테나고라스 세계총대주교와 교황 바오로 6 세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는 페라라-피렌체 공의회(1438-1439 년) 이후 두 교회 수장의 첫 만남이었다. 두 교회 
사이의 공식 신학 대화는 1980 년에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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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세계총대주교청은 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모든 사람에게 일깨우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환경 파괴에 가담하는 것은 매우 큰 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79 년 11 월 29 일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께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생태의 주보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1982 년 3 월 28 일에는, 
피조물에 대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사랑과 돌봄이 현대 가톨릭 신자들에게 하나의 
도전이며, “자연에 대하여 무심한 약탈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자연에 대한 책임을 
지며, 모든 것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남아 우리 뒤에 올 이들에게도 따뜻하고 친근한 
환경이 되도록 돌보라”는 일깨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1990 년 1 월 1 일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피조물이(동물과 식물과 자연의 힘, 그리고 태양 형제와 달 
자매까지도) 주님께 영예와 찬미를 드리도록 초대하였습니다. 아시시의 가난한 이는, 
우리가 하느님과 평화를 누릴 때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일에 더 잘 
헌신할 수 있으며, 이 평화는 모든 민족 사이의 평화와 떼어 놓을 수 없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 증언합니다.”3

*  *  *

이상으로 서두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헤시카즘과 내적 평화: 마음의 침묵에서 
세계의 평화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제에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다음 네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교회 전통에서 이해하는 헤시카즘과 내적 침묵

2. 정교회의 인간론: 몸과 영혼은 함께 하느님을 향해 나아간다

3. 몸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념을 치유하고 전인(全人)의 평화에 이르는 길로서의 
수덕

21989 년 교회력의 시작일(인딕티온)에 총대주교 메시지가 발표되어 해마다 9 월 1 일을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와 간구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 결정은 당시 페르가몬의 대주교였던 요한 지지울라스의 제안(1989 년 
1 월)에 따라 같은 해 앞서 시노드에서 내려진 것이었다. 디미트리오스 총대주교의 노선은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가 1991 년에 선출된 직후 이어받아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켰다(크레타 회의 「주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기」 참조). 1992 년에 정교회 수장들은 9 월 1 일을 환경을 위한 범정교회 기도의 
날로 채택하였다. 그 뒤로 할키 회의와 물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들이 이어졌고, 세계총대주교에게는 ‘녹색 
총대주교’라는 별명이 붙었다. 2015 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로마 가톨릭 교회를 위해 9 월 1 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채택하였다.
3교황 요한 바오로 2 세(1989 년 12 월 8 일), 「1990 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Dia Mundial de la Paz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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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웃과의 화해, 그리스도인의 일치, 종교 간 대화, 그리고 세상의 평화로 넓혀지는 
길로서의 마음의 평화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주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네프시스’와 ‘헤시카즘’이라는 
용어를 먼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교회의 네프시스 전통에서 ‘네프시스’와 ‘헤시카즘’은 나란히 놓인 두 갈래 
길이 아닙니다. 지성과 마음이 하는 한 가지 일의 두 측면입니다. 개념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네프시스’(‘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다’는 뜻의 동사 ‘네포’(nepho)에서 온 말)는 
지성이 깨어 지키는 것, 곧 마음의 ‘문’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생각들이 
뿌리를 내려 죄스러운 정념이 되기 전에 그것들을 살펴 가려내는 것입니다. 사제 
헤시키오스 성인4은 네프시스를, 꾸준히 실천하면 정념에 물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영적 방법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성인은 이를 ‘마음의 
헤시키아’라고도 부르십니다.5

‘헤시키아’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감각과 생각이 모두 침묵하고, 지성이 마음 
안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시카즘’은 헤시키아를 가꾸고, 그것을 통해 끊임없는 기도와 
하느님을 뵙는 관상(theoria)에 이르고자 하는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킵니다. 
교부들이 흔히 네프시스-헤시카즘 전통을 하나로 묶어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6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  네프시스는 마음을 지킵니다.

•  헤시키아는 지켜진 마음 안에 머뭅니다.

•  헤시카즘은 예수기도7로 이 둘을 하나로 잇는 길입니다.

4헤시키오스 성인은 4 세기 말이나 5 세기 초가 아니라 7 세기 또는 8 세기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칼리스토스 웨어가 다음 책에 쓴 서문 참조: 대수도사제 에밀리아노스, 『네프시스에 관한 담화: 
헤시키오스 성인 해설』(Λόγος περί νήψεως, Ερμηνεία στον Άγιο Ησύχιο), 아테네: Indiktos, 2007.
5사제 헤시키오스, 「테오둘로스에게: 네프시스와 덕에 관하여 영혼에 유익하고 구원에 이로운 단상들」
(Λόγος ψυχωφελὴ ς καὶ  σωτήριος περὶ  νήψεως καὶ  ρετ ςἀ ῆ  κεφαλαιώδης), 3, 『거룩한 네프시스 
교부들의 필로칼리아』(Φιλοκαλία τ νῶ  ερ νἱ ῶ  νηπτικών), 아테네: Astir, 1974, 141-2.
6니코디모스 성인은 서문에서 『필로칼리아』를 “네프시스의 보고(寶庫)”(τὸ  τ ςῆ  νήψεως ταμιε ονῖ )
이자 “지성의 기도를 가르치는 신비로운 학교”(μυστικὸν διδασκαλε ονῖ  τ ςῆ  νοερ ςᾶ  προσευχ ςῆ )라고 
부른다. 『거룩한 네프시스 교부들의 필로칼리아』(Φιλοκαλία τ νῶ  ερ νἱ ῶ  νηπτικ νῶ ), 아테네: Astir, 
1974, κγ´ 참조.
7같은 책, 17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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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프시스가 없으면 헤시키아는 무기력이나 공상, 혹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헤시키아가 없으면 네프시스는 우리 생각을 겉에서 감시하는 데 
그칠 뿐 마음속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헤시키오스 성인은 네 가지 요소, 곧 주의8, 
마음의 헤시키아9, 예수기도10, 죽음에 대한 기억11을 하나의 일로 묶으십니다.

헤시카즘의 유일한 목표인 신화(神化, theosis)를 향한 여정은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회개와 계명의 준수(praxis).

2. 네프시스: 마음의 입구에서 생각을 살피는 것.

3. 헤시키아. 외적인 헤시키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적인 헤시키아.

4. 마음 안에서 드리는 지성의 기도.

5. 지성과 마음의 정화, 조명, 신화.

네프시스는 방법이자 덕이고, 헤시키아는 네프시스가 낳고 지탱하는 상태이며, 
헤시카즘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수덕의 수고 전체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네프시스는 자기 관찰이 되고 맙니다. 네프시스 없는 헤시카즘은 
호흡 기법이나 이른바 ‘영적’ 체험을 좇는 일이 되고 맙니다. 정교회 전통에서 이 
둘은 한 가지 목적에 봉사합니다. 지성이 마음 안에 서고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서서, 
인간이 그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그치지 않고 치유되는 것, 곧 정화와 조명과 
신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I. 정교회 전통에서 이해하는 헤시카즘과 내적 
침묵

시나이의 요한 성인(6 세기 후반~7 세기 초)은 위대한 저서 『사다리』(Klimax)
에서 한 편의 담화(장) 전체를 헤시키아에 할애하십니다.12 성인은 헤시키아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라고 가르치십니다. “헤시키아의 삶에서 첫째가는 일은 

8같은 책, 5: 142 및 20: 144.
9같은 책, 27: 145, 48: 149 및 100: 156.
10같은 책, 97: 155, 99: 156, 105: 157, 106: 157, 137: 162, 142: 162, 143: 162-163, 148: 163-164, 
149: 164, 152: 165, 174: 168, 175: 168-9, 176: 169 및 196: 172.
11같은 책, 113: 158, 155: 165.
12시나이의 요한, 『사다리』(Κλ μαξῖ ), 제 27담화 「헤시키아에 관하여」(Περὶ  συχίαςἩ ), PG 
88:1101-1140. (PG는 미뉴의 『그리스 교부 총서』[Patrologia Graeca]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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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앞의 것에 문을 열어 주는 사람은 틀림없이 뒤의 것에도 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시키아의 삶에서 둘째가는 일은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음의 일(곧 분심이나 악령에게 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글자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본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첫째 것(곧 근심에서 
벗어남)을 얻지 못한 헤시카스트가 나머지 둘을 얻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13 시나이의 요한 성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쓰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공부하여 온전히 알게 된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따르는 헤시키아의 
철학을 지닌 사람은 그보다 더 드물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헤시키아에 맞지 않으며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14 또 다른 곳에서는 참된 
헤시카스트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헤시카스트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게으른 수도자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달려가는 꼭 그만큼 모든 사람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감미로움을 맛보는 일이 끊기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15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헤시카즘이 이론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헤시카즘은 삶의 방식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헤시카즘은 후대에 생겨난 신비주의적 경향이 아니라 전통의 참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헤시카즘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교부들의 글에서 ‘헤시키아’라는 말 자체가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와 실천

(물러남, 네프시스, 끊임없는 기도)을 가리킵니다. 시나이의 요한 성인은 헤시키아를 
마음의 활동으로 묘사하십니다.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1296~1359)은 『
거룩하게 헤시키아를 실천하는 이들을 위한 변론』(『삼부작』)16에서, 이 문제에 

13시나이의 요한, 『사다리』, 제 27담화 「헤시키아에 관하여」, 제 2 부, 12, 376. 같은 저자의 다음 
대목도 참조: 시나이의 요한, 『사다리』, 제 27담화 「헤시키아에 관하여」, 제 2 부, 26, 380: “예수에 
대한 기억이 그대의 숨결과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헤시키아의 유익을 알게 될 것입니다.”
14시나이의 요한, 『사다리』, 제 27담화 「헤시키아에 관하여」, 제 2 부, 20, 378-9.
15시나이의 요한, 『사다리』, 제 27담화 「헤시키아에 관하여」, 제 1 부, 25, 369.
16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거룩하게 헤시키아를 실천하는 이들을 위한 변론』(Λόγοι πὲρὑ  τ νῶ  ερ ςἱ ῶ  
συχαζόντωνἡ ), EPE 2, 테살로니키: 교부 출판사(Πατερικαί Εκδόσεις), 1982, 60-727. (EPE: 
λληνεςἝ  Πατέρες τ ςῆ  κκλησίαςἘ , ‘교회의 그리스 교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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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으로 접근한 칼라브리아의 바를라암(1290~1348)에 맞서 헤시카스트들을 
바로 체험을 지닌 사람들로서 변호하십니다. 「거룩하게 헤시키아를 실천하는 
이들을 위한 아토스 성산 교서」17(1340)도 같은 입장을 내세웁니다. 하느님에 대한 
앎은 삼단논법이 아니라 살아 있는 체험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2. 헤시카즘은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려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시고(마르 1:35, 루가 

5:16)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루가 6:12) 모습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드리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마태 6:6). 주님의 변모(마태 17:1-9)는 
헤시카즘 신학의 중심에 있습니다. 팔라마스 성인에 따르면 다볼산의 빛은 성인들을 
신화시키는 바로 그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루가 18:13) 하던 세리의 외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루가 18:38) 하던 예리고의 눈먼 이의 외침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예수기도의 복음적 원형으로 
여겨집니다.

3. 헤시카즘은 거룩한 사도들에게도 뿌리를 두고 있다
사도들은 마음을 모아 기도에 전념하였고(사도 1:14) 기도를 자신들의 첫째가는 

일로 삼았습니다(사도 6:4). 사도 바울로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1 데살 5:17) 
하고 권고하는데, 이 계명이 헤시카스트 수행의 토대를 이룹니다. 예수의 이름이 
지닌 권능(필립 2:9-10, 사도 4:12)은 그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171340 년의 유명한 「아토스 성산 교서」는 칼라브리아의 바를라암과 벌인 논쟁에서 아토스 성산의 
수도자들이 헤시카스트들을 변호하며 내놓은 간결한 신앙 고백이다. 이 문서는 본질과 에네르기아(활동)를 
구분하는 팔라마스의 가르침과 창조되지 않은 빛의 체험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교부 전통의 연속임을 
확고히 하였다. 당시 아토스 성산의 수도사제였던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이 작성하였고, 성산의 
수도원장들과 학식 있는 수도자들이 서명하였다.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아토스 성산 교서」
( γιορειτικὸςἉ  Τόμος), EPE 3, 테살로니키: 교부 출판사, 1983, 496-514 참조.

작은형제회 대화위원회   17



아시시 정신의 날  ·  2026 년 10 월 30 일

4. 헤시카즘은 초대 교회 교부들에게도 뿌리를 두고 있다
이 흐름은 끊어짐 없이 이어집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언』(4-5 세기),18 

폰토스의 에바그리오스(355-399 년)의 저술,19 마카리오스 문헌(4 세기),20 포티키의 
디아도코스 성인(5 세기)의 저술,21 그리고 널리 알려진 시나이의 요한 성인(7 세기)
의 『사다리』가 그것입니다.22 코린토스의 주교 마카리오스 노타라스 성인(1731-
1805)과 아토스 성산의 니코디모스 성인(1749-1809)이 엮으신 『필로칼리아』23

는 4 세기부터 15 세기까지의 저작을 한데 모음으로써 바로 이 연속성을 보여 줍니다.
24 마지막으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1341 년, 1347 년, 1351 년)는 팔라마스 성인의 
가르침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신앙의 표현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 헤시카즘은 공적 활동을 위한 준비이다
헤시키아는 선교 활동에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는 

이미 그리스도 자신의 생애에서 드러납니다.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40 일 밤낮을 
단식과 기도로 지내시며 악마의 유혹에 맞서십니다(마태 4:1-11, 마르 1:12-13, 
루가 4:1-13). 이 기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공적인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루가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루가 4:14) 갈릴래아로 돌아가셨다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로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르심을 받은 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선교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아라비아로 떠났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오고, 삼 년이 지난 

18『거룩한 원로들의 금언』( ποφθέγματαἈ  τ νῶ  γίωνἉ  Γερόντων), PG 65: 76-440 참조.
19팔라디오스(『라우소스 이야기』, 86, PG 34: 1188)에 따르면 에바그리오스는 54 세에 죽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파나요티스 흐리스투(『그리스 교부학』, 제 3권, 테살로니키: 
총대주교청 교부학 연구소, 1987, 201-2)에 따르면, 에바그리오스는 399 년 무렵 44 세에 안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20이집트의 마카리오스, 『영적 설교』( μιλίαιὉ  Πνευματικαί), PG 34: 449-822.
21포티키의 주교 디아도코스, 『거룩한 네프시스 교부들의 필로칼리아』, 제 1권, 아테네: Astir, 1974, 
236-273.
22시나이의 요한, 『사다리』, PG 88: 632-1164.
23『필로칼리아』 초판은 요안니스 마브로고르다토스가 비용을 대어 베네치아에서 간행되었다. 『거룩한 
네프시스 교부들의 필로칼리아』(Φιλοκαλία τ νῶ  ερ νἱ ῶ  νηπτικ νῶ ), 베네치아: 1782 참조.
24『거룩하고 하느님을 모신 교부들의 글에서 엮은 거룩한 네프시스 교부들의 필로칼리아』(Φιλοκαλία 
τ νῶ  ερ νἹ ῶ  Νηπτικ νῶ  συνερανισθε σαῖ  παρὰ  τ νῶ  γίωνἁ  καὶ  θεοφόρων Πατέρων), 제 1-5권, 
아테네: Astir,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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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야 베드로를 만납니다(갈라 1:15-18). 성서는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전하지 않지만, 교회 전통은 이 떠남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선 침묵과 내적 준비의 시기로 보았습니다.

대 바실리오스 성인(330-378)도 같은 길을 걸으십니다. 아테네에서 뛰어나게 
학업을 마치고 세례를 받은 뒤, 성인은 수덕 생활을 하는 이들을 만나러 이집트와 
팔레스티나,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를 두루 다니고, 이어 이리스 강과 리코스 강이 
만나는 곳 가까이에 있는 폰토스의 안네시로 물러나십니다.25 그곳에서 벗인 신학자 
그레고리오스 성인이 합류하여, 두 분은 기도와 노동과 성서 연구 속에 함께 
생활하십니다. 바실리오스 성인은 그레고리오스 성인에게 보낸 열네 번째 편지26

에서 그 장소와 헤시키아의 의미를 함께 묘사하십니다. 이 체험에서 성인의 『
수덕집』27이 태어났는데, 이 저작은 동방 공주(共住) 수도 생활의 기초를 놓았고 
서방의 수도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28 폰토스에서 헤시키아의 삶을 보낸 뒤, 대 
바실리오스 성인은 훗날 케사리아의 주교로 나서서 교회를 사목하고, 
아리우스주의에 맞서며,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위한 ‘바실리아드’를 세우십니다.

모든 성인은 사막에 살았든 도시에 살았든, 독신이었든 혼인하였든 침묵과 
헤시키아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전통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철학자 두 사람이 어떤 원로를 찾아가 유익한 말씀을 한마디 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철학자들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사부님, 저희에게 아무 대답도 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러자 원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러나 참된 
철학자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처음부터 말할 줄 몰랐던 그대들이 언제까지 말하는 
법만 배우려 합니까? 그러니 늘 죽음을 묵상하고 침묵과 헤시키아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대들 철학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29

25대 바실리오스에 관해서는 파나요티스 흐리스투, 『대 바실리오스: 생애와 행적, 저술, 신학 사상』(Ο 
Μέγας Βασίλειος, Βίος και Πολιτεία, Συγγράμματα, Θεολογική Σκέψις), Analecta Vlatadon 27, 
테살로니키: 총대주교청 교부학 연구소, 1978 참조.
26대 바실리오스, 『서간집』( πιστολαίἘ ), 2 (54-58) 및 14 (58-74), 테살로니키: EPE, 1, 1972.
27대 바실리오스, 『수덕집』( σκητικάἈ ) 1 및 2, 테살로니키: EPE, 8 및 9, 1973.
28성 베네딕토는 자신의 『수도 규칙』을 지으면서 대 바실리오스의 『수덕집』을 참고하였다. S. P. 
Benedicti, Regula Commentata 73, PL 66:930A 참조: “...sed et regula Sancti Patris nostri 
Basilii”(“...또한 우리의 거룩한 사부 바실리오스의 규칙도”).
29요한 모스코스, 『영적 초원』(Λειμωνάριον), 156 장, 『사막의 꽃』( νθηἌ  τ ςῆ  ρήμουἘ ) 17, 아토스 
성산: 스타브로니키타 수도원 간행, 1983, 173; PG 87C: 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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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메의 아바 테오도로스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헤시키아의 
감미로움을 맛본 영혼은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찾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겨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30

아바 루포스는 어느 초심 수도자가 헤시키아가 무엇이며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가르쳐 달라고 청하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헤시키아란 하느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면서 독방에 머무는 것, 그리고 원한과 교만을 영혼에서 멀리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헤시키아는 많은 덕을 낳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영혼을 
보호해 줍니다. 아들이여, 죽음을 자주 기억하면 헤시키아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시키아는 그대를 틀림없이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31

지금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 『게론티콘』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덕이 매우 높은 어떤 은수자가 하느님께 모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명성은 콘스탄티노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번은 황제가 그의 
축복을 받고자 그를 궁전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은수자는 기꺼이 가서 황제와 
이야기를 나누고, 황제가 건넨 선물, 곧 꽤 큰 돈을 받았습니다. 자기 거처로 돌아온 
그는 밭을 하나 사서 가꾸는 데 마음을 썼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 달라고 데려왔습니다. 
은수자는 마귀를 쫓아내려 하였으나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귀가 무례하게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네 말을 듣지 않는다. 네가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러하냐?’ 은수자가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졌기 때문이다.’ 악령이 대답하였습니다. ‘너는 
세상일에 매달리느라 헤시키아와 네 영혼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32

헤시키아와 침묵에 관하여 어떤 원로는 또 이렇게 권고합니다. “형제여, 침묵과 
헤시키아를 사랑하십시오. 많은 근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대의 지성을 거룩한 
생각들로 채우십시오.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악마가 그대를 이길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33

30『게론티콘』(Γεροντικόν), 테살로니키: 정교회 그리스도인 형제회 ‘리디아’(Λυδία) 간행, 1993, 231.
31같은 책, 232.
32같은 책, 233.
33같은 책,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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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이 전자 시대에는 쓸데없는 말이 넘쳐 나고 귀한 시간이 많이 
낭비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전화로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것들을 듣고 
봅니까? 침묵의 덕은 보기 드문 것이 되었습니다. 피민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네가 한 말에 따라서 너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마태 12:37)라는 성서 말씀을 자주 기억한다면, 천 
번이라도 침묵하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34

어떤 사람이 한 원로에게, 사람은 “심판 날이 오면 자기가 지껄인 터무니없는
(argos, 곧 쓸데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마태 12:36)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원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세상일에만 관계된 
대화는 모두 쓸데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쓸데없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침묵이 더 낫습니다. 유익한 것을 
이야기하다가도 우리 혀가 해로운 것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35

‘사막’은 모든 위대한 일에 꼭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영적 여정의 처음 
몇 해 동안에만 외딴 곳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큰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때마다 ‘
사막’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기도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서 중심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은수 생활과 침묵과 내적 헤시키아를 찾으셨습니다. 
성인은 무릎 꿇는 기도와 단식, 나아가 혹독한 육체적 고행으로 자신의 간구에 힘을 
더하셨습니다.

6. 헤시카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모든 경우에 ‘사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람은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려고 물러나며, 평화와 영혼에 유익한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신자의 영적 진보에 그토록 필요한 내적 침묵은 ‘장소’가 아니라 ‘방식’
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적 침묵을 얻으려고 반드시 사막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막을 우리 집 안으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길을 보여 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마태 6:6) 이 ‘골방’(tameion)이 

34같은 책, 240.
35같은 책,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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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외딴 독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부들의 해석에서 골방은 흔히 인간의 
마음 자체로, ‘문을 닫는 것’은 감각과 생각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사막은 무엇보다 내적 상태, 곧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정념의 소음에서 벗어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여 ‘내적 인간’(로마 7:22, 에페 3:16 참조)이 자라나며, 그는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이에 관하여 
시나이의 요한 성인은 이렇게 쓰십니다. “몸이 나가지 못하도록 독방의 문을 닫고, 
말이 나가지 못하도록 혀의 문을 닫고,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혼의 안쪽 
문을 닫으십시오.”36

교회의 전통은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사례들로 이를 확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 
대 안토니오스 성인37은 알렉산드리아의 한 가난한 구두장이가 영적 생활에서 
자신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는데, 그 구두장이가 자선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는 일 한가운데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은, 성인의 전기를 쓴 필로테오스 코키노스에 따르면, 끊임없는 기도가 
수도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38 
그보다 조금 뒤에, 통설에 따르면 평신도 신학자였던 니콜라스 카바실라스 성인은 
직업이나 가정을 버리지 않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
그리스도 안의 삶』39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사막을 어떻게 집 안으로 ‘들여올’ 수 있습니까? 작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성화상 앞에서 날마다 서서 하는 기도, 아침에 휴대 전화를 
열어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갖는 몇 분의 침묵, 일상의 일 가운데 바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 성서를 주의 깊게 공부하는 일, 
남을 단죄하지 않도록 혀를 지키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 침묵은 신자의 삶에서 
공허나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36시나이의 요한, 『사다리』, 제 27담화 「헤시키아에 관하여」, 제 1 부, 17, 367.
37대 안토니오스의 생애에 관해서는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오스 성인, 『우리의 거룩한 사부 
안토니오스의 생애와 행적』(Βίος καὶ  πολιτεία τοῦ σίουὁ  πατρὸς μ νἡ ῶ  ντωνίουἈ ), PG 26: 837-
976 참조.
38필로테오스 코키노스, 『성인들 가운데 계신 우리 사부, 테살로니키의 대주교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에 
대한 찬사』(Λόγος έγκωμιαστικός ε ςἰ  τὸ ν νἐ  γίοιςἁ  πατέρα μ νἡ ῶ  Γρηγόριον, άρχιεπίσκοπον 
Θεσσαλονίκης τὸ ν Παλαμ νᾶ ), PG 151: 551-678 참조.
39니콜라스 카바실라스, 『그리스도 안의 삶』(Περὶ  τ ςῆ  νἐ  Χριστῷ ζω ςῆ ), 일곱 편의 담화(Λόγοι 
πτάἑ ), PG 150: 493-7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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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적 헤시키아의 열매는 고립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평화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로브의 세라핌 성인(1754-1833 년)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평화의 영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그대 주위의 수천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40 이렇게 ‘가정의 사막’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평화의 샘이 
됩니다.

II. 정교회의 인간론: 몸과 영혼은 함께 
하느님을 향해 나아간다
둘째 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도 거룩하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께 “
형상대로, 그리고 닮은 모습대로”(창세 1:26-27)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
땅의 흙”을 취하여 몸을 빚으시고 “그의 얼굴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 2:7). 그러므로 인간은 그저 몸 안에 잠시 머무는 영혼도 아니고 그저 영혼을 
지닌 몸도 아니며, 영혼과 몸이 하나로 결합된 인격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미 
이리네오스 성인(2 세기) 때부터, 인간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하느님께 
창조되었고 하느님과의 친교로 부름받았다고 역설합니다. 따라서 정교회의 
인간론에는 두 극단, 곧 몸을 숭배하는 것(육체 숭배)이나 몸을 멸시하는 것(
마니교)41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교회 전통에서 수덕은 인간의 성화와 신화를 그 
지평으로 삼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타락은 인간 전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전체, 곧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실존을 구원하시려고 육화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요한 1:14). 하느님의 아들께서는 겉모습으로만 몸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몸과 이성적 영혼을 지닌 참된 인간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신학자 
그레고리오스 성인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온전함을 부인하던 이들에 맞서, 말씀께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치유되지 않았다는 원칙을 이렇게 정식화하셨습니다. “τὸ γὰρ 
πρόσληπτονἀ , θεράπευτονἀ · ὅ δὲ νωταιἥ  τῷ Θεῷ, το τοῦ  καὶ σώζεται”(

40사로브의 세라핌 성인의 「영적 가르침」(러시아어: Духовные наставления) 참조. 이는 성인의 
가르침을 주제별 장으로 엮은 모음집으로, 19 세기에 성인의 초기 전기들과 함께 출간되었다. 「영혼의 
평화에 관하여」(О мире душевном) 장이 바로 이 가르침을 펼친다.
413 세기의 종교. 창시자는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난 마니(216-277 년)이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예고하신 협조자(파라클리토스)이며 ‘빛의 사도’라고 주장하였다. 바흐람 1 세 치하에서 조로아스터교 
사제단의 박해를 받은 뒤 감옥에서 죽었다.

작은형제회 대화위원회   23



취해지지 않은 것은 치유되지 않으며, 하느님과 결합된 것은 구원받는다).42 
그리스도께서 몸도 취하셨으므로, 우리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치유와 
구원으로 부름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플라톤처럼 몸이 영혼의 족쇄요 감옥이라고 믿지 않고,43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1 고린 6:19) 사도 바울로는 우리 
몸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마 12:1)로 바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이는 교회의 전례 생활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세례성사에서는 온몸이 
축성된 물에 잠기고, 견진성사에서는 감각들이 인(印)으로 봉해지며, 
성체성혈성사에서 우리는 상징으로가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합니다. 또한 단식과 큰절, 철야, 서서 드리는 기도, 십자성호를 통하여 몸도 
기도합니다. 곧 몸도 기도에 참여합니다.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성인들의 몸에 죽은 뒤에도 머문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은 헤시카스트들을 변호하시면서, 하느님의 은총이 
영혼만 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전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만져 볼 수 있었던 참된 몸으로 부활하셨고(루가 
24:39),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테오토코스(하느님의 어머니)에게서 받으신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사도 1:9-11).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럽게 되신 인간의 몸으로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간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이제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한 신화되었습니다. 창조된 것이 창조되지 않으신 분과 관계 안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래로 모든 인간은 이 신화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신경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굳게 믿고 기다리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희망은 영혼이 몸에서 

42신학자 그레고리오스, 「서간 101: 사제 클리도니오스에게, 아폴리나리오스 반박」( πιστολήἘ  101, 
Προς Κληδόνιον πρεσβύ τερον, Κατά πολλιναρίουἈ ), PG 37:181 및 EPE 7:182.
43플라톤, 『파이돈』 62b, 67c-d, 82e 및 『크라틸로스』 400c: «δοκο σιῦ  μέντοι μοι μάλιστα 
θέσθαι οἱ μφὶ ἀ  ρφέαὈ  το τοῦ  τὸ  νομαὄ , ςὡ  δίκην διδούσης τ ςῆ  ψυχ ςῆ  νὧ  δὴ  νεκαἕ  δίδωσιν, 
το τονῦ  δὲ περίβολον χεινἔ , ναἵ  σ ζηταιῴ , δεσμωτηρίου ε κόναἰ · ε ναιἶ  ο νὖ  τ ςῆ  ψυχ ςῆ  το τοῦ , 
σπερὥ  α τὸὐ  νομάζεταιὀ , ωςἕ  νἂ  κτείσἐ ῃ τὰ  φειλόμεναὀ , «σ μαῶ », καὶ  ο δὲνὐ  δε νῖ  παράγειν 
ο δὲὐ  γράμμα». (번역: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오르페우스를 따르는 이들이 특히 이 이름을 붙인 것 같다. 
영혼이 무슨 까닭으로든 벌을 받고 있으며, 영혼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감옥의 모습을 한 이 울타리를 
지니고 있다는 뜻에서이다. 그러니 이것은 그 이름이 말하는 대로, 영혼이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영혼의 
‘몸’(sōma)이며, 글자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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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필립 3:21).

이것이 정교회의 그리스도론에 바탕을 둔 정교회의 인간론입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 믿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믿는 것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서 말씀드릴 수덕이 왜 몸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상처를 
입히는 죄스러운 정념을 거스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III. 몸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념을 
치유하고 전인(全人)의 평화에 이르는 
길로서의 수덕
셋째 장은 정교회 전통에서 수덕이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념을 죽이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아바 피민의 것으로 전해지는 사막의 
유명한 금언, 곧 “수도자들은 몸을 죽이라고 배운 것이 아니라 정념을 죽이라고 
배웠다.”44는 말을 되울립니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몸은 성령의 성전이므로 인간의 
원수일 수 없습니다. 유일한 원수는 영혼과 몸에 모두 상처를 입히는 죄입니다.

따라서 수덕의 목적은 치유입니다. 교부들은 교회를 영적 병원으로, 정념을 
영혼의 질병으로 봅니다. 고백자이며 순교자이신 막시모스 성인(580-662)에 
따르면, 정념은 우리 본성에서 뿌리 뽑아야 할 이질적인 무엇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45 그래서 수덕은 영혼의 
44『거룩한 원로들의 금언』, ρπδ´ (184), PG 65: 368 참조. 아바 피민(PG λα´ (31), 65: 329)도 단식과 
온갖 육체적 수덕의 문제에서 신자가 극단적인 육체적 고행에 의지하지 말고 “왕도(王道)”(τὴ ν 
βασιλικὴν δόνὁ )를 따라야 한다고 깊은 분별력으로 강조한다.
45고백자 막시모스, 『사랑에 관한 단상』(Κεφάλαια περί αγάπης), 셋째 백편(百篇), 3 장과 4 장, PG 
90: 1017 참조. 4 장에서 성인은 다음과 같이 짝을 지어 열거한다. «Ο  τὰ βρώματα κακά, λλ   ὐ ἀ ᾽ ἡ
γαστριμαργία· ο δὲ  παιδοποιία, λλ   πορνεία· ο δὲ τὰ χρήματα, λλ   φιλαργυρία· ὐ ἡ ἀ ᾽ ἡ ὐ ἀ ᾽ ἡ
ο δὲ  δόξα, λλ   κενοδοξία. Ε  δὲ το το, ο δὲν ν το ς ο σι κακόν, ε  μὴ  παράχρησις, ὐ ἡ ἀ ᾽ ἡ ἰ ῦ ὐ ἐ ῖ ὖ ἰ ἡ
τις συμβαίνει κ τ ς το  νο  μελείας περὶ  τὴν φυσικὴ ν γεωργίαν.» ἥ ἐ ῆ ῦ ῦ ἀ (번역: “음식이 악한 것이 

아니라 탐식이 악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음행이 악하며, 재물이 악한 것이 아니라 탐욕이 
악하고, 영광이 악한 것이 아니라 허영이 악하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악한 것은 오용밖에 
없으며, 오용은 지성이 본성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는 데서 생긴다.”)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오용 말고는 
악한 것이 없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앞 장(3 장)(PG 90: 1017)에서 성인은 악을 영혼의 
능력들, 곧 욕구하는 능력과 분노하는 능력과 이성적 능력의 오용과 연결한다. «Κατὰ παράχρησιν α  ἱ
κακίαι τ ν τ ς ψυχ ς δυνάμεων μ ν πισυμβαίνουσιν· ο ον, τ ς τε πιθυμητικ ς, καὶ  τ ς ῶ ῆ ῆ ἡ ῖ ἐ ἷ ῆ ἐ ῆ ῆ
θυμοειδο ς, καὶ  τ ς λογιστικ ς. Καὶ  τ ς μὲν λογιστικ ς δυνάμεως παράχρησίς στιν, ῦ ῆ ῆ ῆ ῆ ἐ
γνωσία καὶ  φροσύνη· τ ς δὲ θυμοειδο ς καὶ πιθυμητικ ς, μ σος καὶ  κολασία. Χρ σις δὲ ἀ ἀ ῆ ῦ ἐ ῆ ῖ ἀ ῆ
τούτων, γν σις καὶ  φρόνησις, γάπη τε καὶ σωφροσύνη. Ε  δὲ το το, ο δὲν τ ν πὸ  Θεο  ῶ ἀ ἰ ῦ ὐ ῶ ὑ ῦ
κτισθέντων καὶ  γεγονότων στὶ  κακόν». ἐ (번역: “악덕은 영혼의 능력들, 곧 욕구하는 능력과 분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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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들을 없애지 않고 그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욕구는 하느님을 향하게 되고, 
분노는 죄에 맞서 싸우는 힘이 됩니다. 수덕은 죄스러운 정념에서 정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극단적인 수덕의 지나침을 막는 데에도 마음을 썼습니다. 강그라 
공의회(343 년)46는 규범 제 1 조와 제 2 조에서 혼인과 음식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멸시하는 자들을 단죄하였고, 사도 규범 제 51 조는 수덕을 위해 실천하는 절제와 
하느님의 피조물을 혐오해서 하는 절제를 분명히 구별합니다.47 그래서 교부들은 
분별을 가장 큰 덕 가운데 하나로 여기며, 영적 싸움은 언제나 영적 아버지, 곧 
교부들이 특징적으로 일컫는 대로 ‘알립티스’(aleiptes, 훈련사)의 지도 아래 각자의 
힘에 맞게 시작됩니다.

수덕의 목표는 인간의 성화입니다. 영적 투쟁과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인간은 
신화로 인도됩니다. 이것은 ‘시네르기아’, 곧 협력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애써 
싸우지만,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필립 2:13). 
그러므로 수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단식과 철야와 기도는 신자가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대사순절의 성가는 몸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단식하라고 
우리를 부르며,48 예언자 이사야는 이미 참된 단식을 모든 불의를 풀어주고 굶주린 
이와 집 없는 이를 돌보는 것으로 묘사합니다(이사 58:6-7).

능력과 이성적 능력을 오용할 때 우리에게 닥친다. 이성적 능력의 오용은 무지와 어리석음이고, 분노하는 
능력과 욕구하는 능력의 오용은 미움과 방탕이다. 이 능력들의 바른 사용은 앎과 현명, 사랑과 절제이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생겨나게 하신 것 가운데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탈라시오스에
게』(Πρὸ ς Θαλάσσιον), 질문 1, PG 90, 268-9도 참조. 여기서 막시모스는 정념이 본래 인간 본성과 
함께 창조된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들어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덕이 무르익은 이들 안에서는 정념이 
바르게 쓰이고 하느님을 향하게 될 때 선한 것이 된다고 덧붙인다. 다시 말해 막시모스 성인에 따르면 
영혼의 능력들은 본성적이고 선하며, 악은 그것들의 오용이다. 그러므로 치료법은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다.
46『피달리온』(Πηδάλιον), 아테네: Astir, 1970, 398. 사도 규범 제 5 조도 참조, 같은 책, 6.
47『피달리온』, 아테네: Astir, 1970, 66.
48『사순절 트리오디온』(Τριώδιον κατανυκτικόν), 첫째 주간 수요일 만과의 이디오멜론( διόμελονἸ  
Τετάρτης Α´ βδομάδοςἑ  σπέραςἑ ), 아테네: Apostoliki Diakonia, 1975, 103: «Νηστεύοντες 
δελφοὶ ἀ  σωματικ ςῶ , νηστεύ σωμεν καὶ  πνευματικ ςῶ · λύσωμεν πάντα σύ νδεσμον δικίαςἀ · 
διαρρήξωμεν στραγγαλιὰς βιαίων συναλλαγμάτων· π σανᾶ  συγγραφὴ ν δικονἄ  
διασπάσωμεν· δώσωμεν πειν σινῶ  ρτονἄ  καὶ  πτωχοὺς στέγουςἀ  ε σαγάγωμενἰ  ε ςἰ  ο κουςἴ , ναἵ  
λάβωμεν παρὰ  Χριστοῦ τοῦ Θεοῦ τὸ  μέγα λεοςἔ ». (번역: “형제들이여, 몸으로 단식하면서 
영적으로도 단식합시다. 불의의 모든 사슬을 풀고, 강압으로 맺은 계약의 매듭을 끊으며, 불의한 문서를 
모두 찢어 버립시다.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주고 집 없는 가난한 이들을 우리 집에 맞아들여, 우리 하느님 
그리스도께 크신 자비를 받도록 합시다.”) 이 성가는 이사 58:6-7 의 성서 구절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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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수덕을 통해 겸손을 얻고, 그리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끌어당깁니다. “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다.”(야고 4:6, 1
베드 5:5; 잠언 3:34 참조)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덕이 교만을 낳는다면 그 
의미를 잃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면서도 세리를 업신여긴 자기중심적인 
바리사이파 사람의 예(루가 18:9-14)는 겸손이 없으면 영적 투쟁이 아무 유익이 
없음을 보여 줍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실 때, 그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평화를 누립니다. 사도 바울로는 평화를 성령의 첫 열매들 가운데 
꼽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갈라 5:22). 사로브의 세라핌 성인은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를 성령을 얻는 것이라고 요약하셨습니다.49 정념에서 치유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갈등하며 살지 않으며,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발표의 넷째이자 마지막 장, 곧 마음의 평화가 이웃과의 
화해, 세상과의 화해로 넓혀지는 문제로 가는 길을 열어 줍니다.

IV. 이웃과의 화해, 그리스도인의 일치, 종교 간 
대화, 그리고 세상의 평화로 넓혀지는 길로서의 
마음의 평화

성령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는 (가) 사회의 평화, (나) 그리스도인의 일치, (다) 
종교 간 대화, (라) 세계 평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은 심리적 안정이나 죽은 듯한 
무위(無爲), 또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평화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요한 14:27)

교회는 성찬예배의 평화의 연도에서 이 순서를 놀랍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리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이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고 온 인류가 화합케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50 평화는 하느님에게서 시작하여 영혼 안으로 내려오고, 거기에서 
세상으로, 그리고 모든 이의 일치로 퍼져 나갑니다.
49세라핌 성인은 1831 년 11 월 사로브 근처 숲에서 니콜라이 모토빌로프와 나눈 대화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기도와 단식과 철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그리스도교적 행위는 그 자체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목표에 이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 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참된 목표는 하느님의 성령을 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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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시 정신의 날  ·  2026 년 10 월 30 일

1. 사회 평화의 전제 조건인 마음의 평화
사람이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로마 5:1 참조) 자기 자신과도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이웃과도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야고 4:1) 그러므로 지구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든 그 뿌리는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있으며, 그 전쟁이 거기에서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으로, 도시로, 조국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 번져 갑니다. 주님께서는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마태 5:23-24). 
이웃과의 평화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의 전제 조건입니다. 
캅소칼리비아의 포르피리오스 성인(1906 년 2 월 7 일~1991 년 12 월 2 일)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면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것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51

2. 그리스도인 일치의 전제 조건인 마음의 평화
그리스도인의 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큰 상처이며,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주십시오.”(요한 17:21) 하신 주님의 기도를 거스르는 
죄입니다. 교회들 사이의 신학적 대화와 위원회, 교회 일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워진 마음이 없으면 말은 
알맹이 없는 말로 남을 뿐입니다. 분열의 상처는 평화의 왕(이사 9:5)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옥좌에 앉으실 때에만 깊이 치유됩니다. 사도 바울로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에페 2:14)

50『이에라티콘: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성찬예배』( ερατικόνἹ , Ἡ Θεία Λειτουργία ωάννουἸ  τοῦ 
Χρυσοστόμου), 아테네: Apostoliki Diakonia, 2007, 111-12.
51캅소칼리비아의 포르피리오스 성인, 『향기로운 삶과 말씀』(Βίος και Λόγοι), 크레타 하니아: 
흐리소피기 수도원, 2003,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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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 간 대화의 전제 조건인 마음의 평화
종교 간 대화도 이 전제 조건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혼동이나 혼합주의가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인간을 
하느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에 들어갑니다. 평화로운 마음만이 
두려움 없이 듣고 공격하는 마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로마 12:18)라는 사도의 권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하느님의 사람이 나눈 진실한 종교 간 대화의 
대표적인 예는, 제 5차 십자군 때인 1219 년에 나일 강 삼각주의 포위된 다미에타 성 
밖에서 이집트의 술탄 알카밀52을 만나기로 하신 성인의 결단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형제 몇 사람과 함께 다미에타로 가셨습니다. 사료들은 주로 성인의 
동반자였던 일루미나토 형제를 언급합니다.

초기 사료들에서 대략 드러나는 바로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 동반자가 
적진으로 건너가 술탄에게 인도되었고 여러 날 동안 술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회심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슬람 
율법으로는 이슬람을 거스르는 설교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볼 수도 있었지만, 
알카밀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성인의 말을 정중히 들었고 
성인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53

그로부터 135 년 뒤, 동방의 또 다른 위대한 성인이며 헤시카스트들의 옹호자요 
이론가이신 테살로니키의 대주교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은 1354-1355 년에, 
공의회나 학자들의 궁정에서가 아니라 오스만인들의 포로로서 무슬림들과 평화로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성인이 남기신 글들은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의 대화를 상세히 
전하는 가장 이른 비잔틴 증언에 속합니다.

52알카밀(Al-Kāmil, 1180년경-1238 년)은 살라딘의 조카로, 학자들과 수피들을 곁에 둔 교양 있는 
통치자였다. 1219 년 8 월 29 일 십자군이 크게 패한 뒤 휴전이 이어졌다. 알카밀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집트를 포기한다면 예루살렘과 그 성벽을 쌓을 돈을 내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다. 
교황 특사 펠라기우스와 군대의 일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 기간에, 아마도 1219 년 9 월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무슬림 진영으로 건너갔다.
53프란치스코 성인은 십자군의 외교관으로서 술탄 알카밀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다. 성인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하였고, 초기 전기 작가들에 따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슬림 술탄과의 
만남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성인에게 흔적을 남겼다. 성인은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Regula non 
bullata, 1221년 수도규칙)에서 형제들이 “사라센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쓴다. 곧 
다투지 않고 모든 이에게 복종하며 살거나,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설교하라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교 수도자들의 평화로운 현존을 구상한 초기 서방 문헌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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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년 3 월, 성인은 황제의 사명을 띠고 테네도스에서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인이 탄 배는 현재 갈리폴리 근처에서 나포되었는데, 그곳은 
지진으로 성벽이 무너진 뒤 오르한의 투르크인들이 막 점령한 곳이었습니다. 성인은 
비티니아(프루사, 니코메디아, 니케아)에 약 일 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1355 년에 
거액의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셨습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세 편의 글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보낸 편지」54(곧 테살로니키 교회에 보낸 편지), 그보다 짧은 「
포로로 잡혔을 때 쓴 편지」,55 그리고 오르한을 섬기던 그리스인 의사 타로니티스가 
목격자로서 기록한 「무신론자 히오네스 [형제들]와의 대화」56입니다.57

여기서 강조해 둘 만한 흥미로운 점은,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이 성령의 
내적 평화를 지니고 계셨기에 논쟁적인 방식이 아니라 차분하고 호교론적인 
방식으로 종교 간 대화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인은 그리스도인과 투르크인이 
함께 사는 것을 보시고, 이는 서로가 상대의 신앙을 알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경륜(
이코노미아)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테살로니키의 양 떼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투르크인들을 야만인이라 일컬으며, 신자들에게 인내와 덕을 권고하십니다. 성인과 
대화한 이들이 개종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인이 이 글들을 쓰신 목적 

54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자신의 교회에 보낸 편지」( πιστολὴ Ἐ  πρὸ ς τὴ ν αυτοἑ ῦ κκλησίανἘ ), 
테살로니키: 교부 출판사, EPE 7, 1994, 160-196.
55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포로로 잡혔을 때 쓴 편지」( πιστολὴ Ἐ  τεὅ  άλἑ ῳ), 테살로니키: 교부 
출판사, EPE 7, 1994, 198-208.
56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의사 타로니티스가 기록한, 무신론자 히오네스와의 대화」(Διάλεξις πρὸ ς 
τοὺς θέουςἀ  Χιόνας, συγγραφε σαῖ  παρὰ  ατροἰ ῦ τοῦ Ταρωνείτου), 테살로니키: 교부 출판사, EPE 
7, 1994, 210-224. 히오네스의 기원과 종교적 신념에 관해서는 파나요티스 흐리스투, 「서론」, 
테살로니키: 교부 출판사, EPE 7, 1994, 63-68 참조.
57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이 무슬림 투르크인들과 나눈 세 차례의 토론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토론은 1354 년 6 월 프루사 근처에서 에미르 오르한의 손자 이스마일과 이루어졌다. 이 젊은 왕자는 
성인을 식사에 초대하여 그리스도와 무함마드에 관해 물었다. 팔라마스는 이 대화가 정중하고 열린 
것이었다고 묘사한다. 저마다 자기 입장을 밝혔고 적의 없이 헤어졌다. 두 번째 토론은 가장 공식적인 
것으로, 오르한의 명령에 따라 이슬람을 받아들인 그리스어 사용자들인 히오네스와 이루어졌다. 그들은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에 관해 들었고, 투르크인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보았으며, 전에 믿던 것을 
버리고 스스로 투르크인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토론은 하느님의 일체성과 삼위성, 그리스도의 신성, 이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다루었다. 팔라마스는 또한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말씀이요 영이라 부르는 쿠란을 활용하여, 시작이 없으신 하느님은 말씀(이성)이 
없는 분도 지혜가 없는 분도 아니시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은 함께 영원하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히오네스의 정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팔라마스 자신은 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만, 좀 더 최근의 일부 학자들은 그들을 유다계 집단이나 혼합주의 집단과 연결한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어를 썼고 스스로 이슬람 율법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세 번째 토론은 
니케아에서 무슬림 종교 교사인 타시마니스(tasimanes, Tasimanis) 및 그 주변 사람들과 이루어졌다. 
주제는 하느님의 유일성,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였다. 하느님께서 말씀을 낳으시려면 아내가 필요할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 팔라마스는 양쪽이 함께 받아들이는 동정 탄생의 사실로 대답하였다. 마리아가 남자 
없이 그리스도를 낳았다면, 하느님께서는 더더욱 아내가 필요 없이 비육체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낳으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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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에는, 투르크 무슬림들과의 접촉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물러선 것을 
뜻한다는 주장을 퍼뜨리던 반대자들을 진정시키려는 것도 있었습니다.

4. 세계 평화의 전제 조건인 내적 평화
내적 평화가 없으면 세계 평화도 유토피아적인 꿈으로 남을 것입니다. 노아의 

비둘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듯이(창세 8:9), 평화의 비둘기도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안에서는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평화 운동은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이루시는 분, 곧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어 “두 
손바닥을 펼치시고 전에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으셨으며”,58 십자가의 죽음으로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에페 2:14)을 허무신 분이 없다면, 평화 운동은 
문제의 뿌리에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사람이 ‘세계 평화를 위한 행진’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자기 가족과는 전쟁을 벌이는 모순된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  *  *

발표를 마치면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내적 평화는 개인의 평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평화, 종교 간의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에 이르는 외길입니다. 마음의 
침묵에서 세상의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 외길은 그리스도 안의 삶에 뿌리를 둔 
삶의 방식이자 내면의 자세인 헤시카즘을 실천함으로써만 닦을 수 있습니다. “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 
5:9)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써,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우리가 거룩한 사도들에게서 물려받은 그대로의 ‘하나인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 속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중대한 
죄인 그리스도교 분열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될 때에만 모든 사람의 일치와 세상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곳 우리 조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기여는 실로 클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시시 정신 40 주년은 그 의미와 
목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58« πλωσας τὰς παλάμας καὶ  νωσας τὰ τὸ  πρὶ ν διεστ τα…» Ἥ ἥ ῶ (번역: “당신께서는 두 손바닥을 
펼치시고 전에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으셨나이다...”), 『트리오디온』, 성 대 토요일 카논 제 3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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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인사와 선물 증정
작은형제회 대화위원회는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 주년과 아시시 평화기도 40

주년을 기억하며, 다미에타에서 이루어진 성 프란치스코와 술탄 알카밀의 만남을 
그린 성화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께 증정합니다.

대주교 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리이다.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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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정교회 대주교 약력
성명  Zografos Aristotelis

현재 소속과 지위  정교회 한국대교구 대주교  2008 년부터

약력
1983 년  그리스 아테네 국립대학교 신학대학 학사

1985 년  정교회 보제 서품

1991 년  정교회 사제 서품

1993 년  미국 성 십자가 그리스 정교회 신학대학원 석사  교부학

1996 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원 교회사 및 프린스턴대학교 예술사 수학

1998 년  그리스 아테네 국립대학교 신학대학 박사

1999 년  정교회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주임사제

2004 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어 교수  2025 년 2 월 28 일 퇴직

2005 년  정교회 세계총대주교청 소속 질론의 주교로 선출 및 서품

2008 년  정교회 한국대교구 대주교 착좌

2017 년 및 2025 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회장

그 외 주요 활동
•  이집트 시나이 성 카테리나 수도원 비잔틴 유물 연구원

•  정교회 신학, 영성, 전례, 선교, 교부학, 비잔틴 성화, 교회사에 관한 다수의 저술과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대학·기관 초청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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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저서 및 논문

•  The Social Teachings of St Gregory Palamas, Based on His 63 Homilies, (Holy Cross 
G.O.T.S.) Brookline, MA, 1994.

•  The Contributions of St. Basil the Great to the Formation of the Monastic Ideal,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rinceton, NJ, 1996.

•  "The Bishop of Love and Peace", Bishop Gerasimos of Abydos, The Spiritual Elder of 
America, ed. by Fr. Peter A. Chamberas, Brookline, MA: Holy Cross Orthodox Press, 
1997, pp. 126-137.

•  "Iconography in the Liturgical Life of the Medieval Greek Church", The Liturgy of the 
Medieval Church, ed. by Thomas J. Heffernan and E. Ann Matter, Kalamazoo, 
Michigan: Western Michigan University, 2001, pp. 517-550.

•  “Educational Prerequisites and Theological Underscorings for the Development of 
Orthodox Christian Mission” (Church and Society, Orthodox Christian Perspectives, 
Past Experiences, and Modern Challenges, studies in Honor of Rev. Dr. Demetrios J. 
Constantelos, ed. by George P. Liacopoulos, Boston, MA: Somerset Hall Press, 2007, 
215-263). The same in Greek, Sinaxe, 78 (2001) 21-38.

•  “정교회의 사순절 영적 여행 코스”, 오늘 문화매거진, 서울, 2003, 34-35.

•  “정교회 성화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분으로서 또 하늘보다 더 넓으신 분으로서의 테오토코
스”, 영성생활, 서울, 도서출판 영성생활, 2003, 50-66.

•  “영감의 예술”, The Russian Icons, Inspired Art, 서울, 석경미술연구소, 2003.

•  “서미경의 비잔틴 성화, 모자이크”, 미술시대, 서울, 2004, 120-121.

•  비잔틴 성화, 영성 예술, 한국 정교회 출판부, 2004.

•  “Τὸ πένθος στὴν ρθόδοξη παράδοση καὶ  στὴ ν εραποστολή”, Σύναξη, 100, 2006, 62-ὀ Ἱ

73.

•  Book Review: Future, the Background of History. Essays on Church Mission in an Age 
of Globalization. By Dr. Thanasis N. Papathanasiou, Montreal, Quebec, Canada: 
Alexander Press, 2005, pp. 141, in Mission Studies,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ission Studies, vol. 24, No 1, 2007, pp. 163-164.

•   Γαβριὴλ Θεσσαλονίκης καὶ  τὸ ποδιδόμενο ε ς α τὸ ν νέκδοτο μιλιάριο, Ὁ ἀ ἰ ὐ ἀ Ὁ

Γραμματολογική, φιλολογικὴ  καὶ  θεολογική μελέτη, Θεσσαλονίκη: Κέντρο 
Βυζαντιν ν ρευν ν, 2007. [Gabriel of Thessalonica and the Unpublished ῶ Ἐ ῶ

Homiliarion Attributed to Him. A Grammatological, Philological and Theological 
Study, Thessalonica: Byzantine Research Centr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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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ilarities in the Iconography of Jesus and Buddha", 종교-문화-그리고 종교화,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국제학술대회, 2007, 27-41.

•  “거룩함의 의미”, 사로브의 천사 세라핌 성인, 서울, 한국정교회 출판부, 2007, 3-10.

•  “성 요한 크리소스톰과 선교”, 성 요한 크리소스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안식 1600 주년 기념 
심포지엄 (407-2007), 한국 정교회 대교구, 2007, pp. 32-42.

•  “역사 교과서 내용의 수정에 대한 제의”, HUF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ign Studies, 1 
(2008) pp. 279-288.

•  “Τὸ πένθος στὴν ρθόδοξη παράδοση καὶ  στὴ ν εραποστολή”, λληνορθόδοξη ὀ Ἱ Ἑ

Πορεία, νθολόγιο Κειμένων, πιμέλεια: Κωνσταντ νος Ι. Χολέβας, θήνα: Δομή, Ἀ ἐ ῖ Ἀ

2008, 425-445.

•  “  ρθοδοξία στὰ σχολικὰ γχειρίδια τ ς Ν. Κορέας”, Σύναξη, 106, 2008, 80-88.Ἡ Ὀ ἐ ῆ

•  “Orthodox Christian Spirituality and the Prayer of the Heart or the Jesus Prayer” 
(Mystical Tradition and Autobiography as the Source of the Multi-Cultural Spirituality 
in a Global World,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Sogang University, Seoul, October 20-24, 2008, 56-64).

•  "  ρθόδοξη εραποστολὴ μπροστὰ στὶ ς νέες προκλήσεις" ( νάτυπο, Πανελλήνια Ἡ Ὀ Ἱ Ἀ

νωση Θεολόγων, θήνα: 2009).Ἕ Ἀ

•  μοιότητες στὴν ε κονογραφία Χριστο  καὶ Βούδα, ( θήνα: Μα στρος, 2009).Ὁ ἰ ῦ Ἀ ΐ

•  “Ψωμὶ   Μπάπ; Σχέση μφίρροπη” / “Bread or Steam Rice?”, Βημόθυρο, τε χος 2-3, ἤ ἀ ῦ

2010, 65-71.

•  «Η Ορθόδοξη Διασπορά στην Κορέα» (“The Orthodox Diaspora in Korea”), Pastorale 
Della Diaspora Ortodossa, Βενετία-Venezia: 2011, 89-97.

•  «Γαβριήλ Θεσσαλονίκης», ΜΟΧΕ 4 (2011), 483.

•  그리스도인의 죽음, 목회-사목적 접근, 2012.

•  “정교회 확산(Diaspora)의 본보기, 한국”, 한국에서 만나는 러시아 정교, 고려대학교 ‘한러 대화’ 
문화예술분과, 2012, pp. 28-36.

•  «성 에프렘의 기도: 영적 정화를 위한 실천적 지침», 정교회출판사, 서울, 2013.

•  “영성의 예술, 정교회 예술의 상징과 의미”, 문화영성대학원 10 주년 기념특강, 가톨릭대학교, 
2013.

•  “일치를 위한 정교회와 로마가톨릭교회의 분투”,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신앙, 실천, 영성, 
제 14 회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포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2014.

•  “정교회와 이콘”, 세계문화유산 속으로 1. 그리스편, 2014 년 인문아카데미 봄학기 금요강좌, 
예술의 전당, 2014.

•  “박해받고 있는 정교회”, 제 550호 회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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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 정교회의 하나의 귀중한 영적 보물”, 그리스의 역사와 문화, 세계문화과정 제 30 기 
강의교재, LH토지주택박물관, 2014.

•  «Έμμεσες Επιδράσεις της Ελληνικής στην Κορεατική Γλώσσα» (Indirect Effects of 
Greek in the Korean Language.), στον τόμο, Η διαχρονική συμβολή της Ελληνικής σε 
άλλες γλώσσες, Επιστημονική επιμέλεια: Γεώργιος Καναράκης, Εκδόσεις Παπαζήση, 
Αθήνα 2014, 645-663.

•  “분열인가, 개혁인가? 동·서방 교회 대분열(1054)의 가장 주된 원인”,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 자료묶음, 2015 년 1 월 22 일 – 4 월 30 일, pp. 15-21.

•  “The Orthodox Witness in the Korean Peninsula. A Historical Approach”, Korean 
Church, God’s Mission, Global Christianity, ed. by Wonsuk Ma and Kyo Seong Ahn, 
Regnum Edinburgh Centenary Series, Volume 26, 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 
Oxford, UK, 2015, 101-113.

•  “Indirect Influences of the Greek Language on the Korean Language”, in The Legacy of 
the Greek Language, ed. by George Kanarakis, Peridot International Publications: 
New York – Boston, 2017, pp. 697-716.

•  “St. Chrysostom’s Constitution for Christian Witness: Universal Principles and their 
Relevance for Korean Orthodox Identity”, GOTR, vol. 62, Spring-Summer 2017, no 1-2, 
45-81.

•  «영성 예술: 비잔틴 성화», 정교회출판사, v.1-2, pp. 512, 서울, 2018.

•  “A Monk’s Repose: The Icon of The Dormition of Saint Ephrem the Syrian and 
Contemporary Orthodox Monasticism”,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제 48 집, 2018, 53-81.

•  «Main Lines of Byzantine Iconography», 종교와 힐링: 정교회 예술을 중심으로, Religion, 
Healing, Art of the Orthodox Church, 서강대학교, Seoul 2018, pp. 5-13.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

•  «Σύγχρονη ρθόδοξη εραποστολή», στὸ ν τόμο: Πρακτικά Διεθνο ς πιστημονικο  Ὀ Ἱ ῦ Ἐ ῦ

Συνεδρίου μὲ θέμα: Ε αγγελισμὸς καὶ  εραποστολὴ  κατὰ τὸ ν πόστολο Πα λο, ΚΔ´ ὐ Ἱ Ἀ ῦ

Παύλεια, ερὰ Μητρόπολις Βεροίας, Ναού σης καὶ Καμπανίας, Βέροια: 2018, 361-366.Ἱ

•  «Τὸ χρυσοστόμειο καταστατικὸ γιὰ τὴ ν διάδοση τ ς χριστιανικ ς μαρτυρίας», ῆ ῆ

κκλησία – Θεολογία – Βασιλεία, Τιμητικὸ ς Τόμος γιὰ τὸν Καθηγητὴ Γεώργιο Π. Ἐ

Πατρ νο, κδόσεις Σμίλη, θήνα: 2019, 77-100.ῶ Ἐ Ἀ

•  “Korea: A Case Study in Orthodoxy”, Christianity in East and Southeast Asia, ed. by 
Kenneth R. Ross, Francis D. Alvarez sj and Todd M. Johns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UK, 2020, pp. 2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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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말씀
마음의 침묵에서 시작된 평화가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종교 간 

대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작은형제회 대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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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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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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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태오복음 5 장 9 절

작은형제회 대화위원회

2026 년 10 월 30 일  정동 작은형제회 수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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